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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 ‘가성비 디저트’ 컵빙수 잇달아 출시｜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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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커피, 2주새 105만잔 팔려

대형업체-베이커리도 경쟁 가세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가성비 디저트로 인기를 끌었던 ‘1인용 컵빙수’(사진)의 인기가
올해도 주목받고 있다. 혼자 빙수를 즐기는 ‘혼빙족’ 확산과 고물가 장기화 기조가 맞물
리면서다. 유통업계도 컵빙수 제품군을 늘리며 여름 디저트 시장 선점 경쟁에 나서고
있다. 메가MGC커피는 지난달 30일 4400원 균일가로 판매를 시작한 컵빙수 3종의 누
적 판매량이 2주 만에 105만 잔을 넘어섰다고 14일 밝혔다. 시간당 3000잔 이상 팔린
셈. 이 중 지난해 여름철 4개월간 누적 900만 잔 이상 판매된 컵빙수 시리즈 가운데 ‘팥
빙 젤라또 파르페’는 재출시 후 약 50만 잔이 팔렸다.

 

저가 커피 브랜드를 중심으로 관련 신제품 출시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형 프랜차이즈
와 베이커리까지 경쟁에 가세하고 있다. 빽다방은 지난달 17일 ‘통단팥컵빙’을 선보였
고, 컴포즈커피도 이달 12일 과일 컵빙수 2종을 출시했다. 이디야커피는 지난달 30일
부터 팥·망고·카다이프를 활용한 컵빙수 3종의 판매를 시작했으며, 할리스도 토마토·애
사비·팥 등을 넣은 컵빙수 3종을 이달 13일 내놨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달 23일 ‘레드빈 빙수 블렌디드’와 ‘애플망고 빙수 블렌디드’ 등
컵빙수 2종을 선보였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베이커리 업계도 지난해에 이어 올
해 인절미나 팥을 활용한 컵빙수 제품 판매에 나섰다. 이들 제품 가격은 4000원대에서
1만 원 안팎이다.

 

한편 가성비 컵빙수 경쟁 속 호텔업계를 중심으로 10만 원 안팎의 프리미엄 빙수가 연
이어 등장하며 여름 디저트 시장의 소비 양극화도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해 9만 원에
판매된 시그니엘 부산의 애플망고 빙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0% 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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